
1. 서  론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시

기이다. 실제로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

년 종합실태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46%가 증가하였고, 학교생활 

관련 삶의 변화도 48.4%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GEF, 2021). 

스트레스는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필연적인 요

소이긴 하지만,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공격적인 

행동이나 규칙 위반 등이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 면역계가 손상되

고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증상 등 사람의 건강과 연

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Moeini et al., 2008; 

Jang, 2018), 최근에는‘치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

은 편이다. 특히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심을 두는 학

자들은 성적에 대한 중압감, 체험활동의 부족 현상 등

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Ko et al., 2012).

2020년 3월에 제정된「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은 농업·농촌의 자원

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

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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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농촌의 다양한 치유

자원을 발굴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22b). 또한, 치유농

업의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일

반적인 치유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반해, 곤충자원을 이용한 치유는 치료보

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사

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적 차원에

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이다(Hassink et al., 2007; 

Na and Lee, 2018). 

치유자원 가운데 동물을 이용한 동물매개치유

(Animal Assisted Therapy, AAT)가 사람에게 효과

가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

다(Kaminski et al., 2002; Hart, 2006; Tornhage, 

2009; Kim et al., 2013c). 특히 청소년들은 자연과 

생물 요소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자아의식

을 갖게 되고, 학교와의 유대감과 학업성적이 향상되

며, 사회성이 발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Durlak et al., 2010, Kim 

et al., 2013b). 그러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

나 고양이 같이 인간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종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 모두

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재한다. 일례

로 특정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가 있기도 하고(Clements et al., 2019),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반면 곤충은 제한된 공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

장 완벽한 애완동물이 될 수 있다(Kim et al., 2015). 

이와 같이 동물군에 속하면서도 종의 다양성이 풍부하

고 상대적으로 몸 크기가 작아서 소요 비용이 적게 들

고, 공간을 덜 차지한다는 장점으로 곤충을 이용한 치

유효과를 구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Ko et 

al., 2015; Kim et al., 2018; Kim et al., 2019).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곤충자원을 이용한 프로그

램이 가진 치유효과를 과학적으로 구명하고, 이러한 

치유효과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성이 유

지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21년 8월~10월에 전라북도 고창군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28명을 대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는 모두 지역 내 거주자로 학

교 수업을 마친 후에 해당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되었다.

현장에 적용한 프로그램은‘누에나방’을 이용한 4회

차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주 1회 총 4주 동안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4주가 지난 시점에서 치유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는 

본인과 보호자로부터 사전 서면동의하에 이루어졌으

며, 연구의 목적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도중이라도 

불이익 없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치유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설문지를 통해 삶의 만

족도와 주관적 행복감, 곤충에 대한 선호도,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타액α-

아밀라아제(Salivary alpha-amylase: sAA) 검사를 

병행하였다. sAA 검사는 가장 널리 연구된 스트레스 

지표 중 하나이며, 취급과 측정하는 방법이 간단하고, 

스트레스의 평가 결과도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고 알려

져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다(Nater and 

Rohleder, 2009; Ditzen et al., 2014; Kim et al., 

2018; Kim et al., 2022a). sAA 검사를 위한 타액 채

취는 스틱 형태의 일회용 테스트 스트립을 이용하였

고, 사전-사후-추후 검사를 위해 총 3회에 걸쳐 참여

자로부터 받았다. 타액을 채취할 때는 검사가 진행되

기 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매 회

차 동일한 시간대에 타액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스트

립은 분석 기계(Cocoro meter, Nipro, Osaka, 

Japan)를 이용해 스트레스 수치를 확인하였고, 스트레

스 정도의 기준은 ‘0-30KIU/L=기분 좋은 상태 또는 

스트레스 없는 상태’, ‘31-45KIU/L=보통 또는 스트레

스 약간 있는 상태’, ‘46-60KIU/L=좋지 않음 또는 있

음’, ‘60KIU/L 이상=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스트레스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총 11개의 문항으로 각 질문에 대해 ‘1

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삶의 만족도 항목은 10점 만점

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사전에 국립

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윤리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승인번호: HR-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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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 

치유농업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이용된 곤충은 

나비목의 ‘누에나방[Bombyx mori (Linnaeus)]’이다. 

‘누에’는 누에나방의 애벌레를 부르는 말로, 본 연구에

서 치유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누에’라는 용어로 표

기하였다. 누에로 대표되는 양잠산업은 과거에는 섬유 

소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유지되다가, 2000년대 이

후에는 식품 중심의 기능성 양잠으로 전환되었지만, 

최근에는 과학 수업의 교보재로 개발하여 체험교구로 

판매하는 농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Kim et al., 

2013a). 

개발한 프로그램명은 ‘누에야, 함께 놀자~’이며, 회

차별로 설정된 주제에 따라 참여자들이 직접 자신이 곤

충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오감 자극

을 중심으로 관찰·놀이·미술 영역 등의 활동들로 구성

되었다(Table 1). 참여자들은 직접 활동에 참여하면서 

인지적으로 학습 내용에 대한 습득 및 사람의 성장 경

험과 곤충의 한살이 성장 과정을 비교한다. 또한, 생명

에 대한 경외심과 책임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며,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

성 향상 등의 치유 효과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주요 활동은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통

해서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

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들을 중

요한 요소로 구성하였다(Fig. 1).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누에 집 만들기’, ‘뽕잎 잘라서 먹이 주기’, ‘똥 갈아 

주고 청소하기’, ‘도구를 이용해서 관찰하기(알/애벌레

/고치/번데기/나방/똥)’, ‘애벌레 만져보기’, ‘섶 만들

기’,‘새집 마련해주기’, ‘고치 실타래 풀기’, ‘한살이 책 

만들기’, ‘누에 그림 그리기’, ‘누에 이름 지어주기’, 

‘뽕잎 프로타주’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2.3. 자료 분석

분석을 위한 자료는 참가자로부터 사전-사후-추후 

3번에 걸쳐 설문지와 sAA 검사 결과가 기록된 84매의 

자료를 수거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참가

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표본에서 측정된 변숫값의 

차이 검정을 위해 paired sample t-test를 실시하였

다. 모든 분석 도구는 IBM SPSS Statistics (Ver. 

27.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p<0.1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itle of program Round Activity theme

Let’s play together, silkworm

1st Meet the silkworm!
2nd Shall we get to know silkworm?
3rd I’ll take good care of you, silkworm
4th Let’s play together, silkworm

Table 1. Composition of the healing agricultural program using silkworms 

1A 1B 1C 1D
Fig. 1. Main activities using stimulation of the five senses. 1A: auditory stimulation from the sound of eating mulberry 

leaves; 1B: olfactory stimulation by cutting mulberry leaves and feeding them; 1C: visual stimulation through 
observation of silkworm; 1D: tactile stimulation through silk thread from silkworm coc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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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응답자의 특성

누에를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28명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15명(53.6%), 여학생 13명(46.4%)으로 나타났다. 평

균 연령은 11세이며, 저학년(초등학교 3학년 이하) 

57.1%, 고학년(초등학교 4학년 이상) 42.9%였고, 거

주지는 모두 고창군 지역이었다. 

3.2. 스트레스의 변화와 효과 지속성

누에를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한 후의 타액을 이용해 결과를 분석하였더니, 스

트레스 수치는 Table 2와 같이 사전 23.57(KIU/L)에

서 사후 19.25로 4.32만큼 수치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었다

(p<0.1). 

이후 누에를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치유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4주 뒤에 실

시한 추후 검사에서는 Table 3와 같이 스트레스 수치

가 12.04로 프로그램 종료 시점보다 7.21만큼 더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p<0.05).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정서곤충을 이용하여 4주간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를 구명한 선행연구(Kim et 

al., 2019; Kim et al., 2022a)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

났다. 이는 적용할 수 있는 곤충이 ‘호랑나비’ 뿐만 아

니라 ‘누에’를 이용해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도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효

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주목할 것은 곤충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

이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하더라도, 참여자로서는 

치유 효과가 일시적인 것보다 지속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곤충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프

로그램이 종료된 4주 뒤에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치유 효과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3.3.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의 변화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

하는 척도이다. 누에를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

기 전과 후에 삶의 만족도 평균값(10점 척도)이 변화하

는지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사전 8.04점에서 

사후에 8.89점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하였다(p<0.05). 즉 누에를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

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후에 측정한 평

균값은 8.57점으로 사후 평균값보다 0.32점이 낮아지

긴 했으나, 사전 평균값과 비교하면 추후에 0.53점이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성은 없었다. 

주관적 행복감(5점 척도)의 경우에는, 사전 평균값 

3.91점에서 사후 평균값 4.13점으로 증가하였고, 추

후에 측정한 평균값은 4.00점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Category Mean
(KIU/L)

Mean difference
(KIU/L)

Standard deviation
(KIU/L)

t
(*p<0.1)

Pre-test 23.57
4.32

20.8760
1.811*

Post-test 19.25 14.6833

Table 2. Comparison of pre- and post-stress based on paired samples T-test on alpha-amylase levels 

Category Mean
(KIU/L)

Mean difference
(KIU/L)

Standard deviation
(KIU/L)

t
(**p<0.05)

Post-test 19.25
7.21

14.6833
2.371**

Post-test four weeks later 12.04 9.5973

Table 3. Comparison of post- and later-stress (four weeks after the end of program) based on paired samples T-test on 
alpha-amylas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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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곤충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 

일반적으로 곤충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더 그렇다. 왜냐하면 곤충은 전통적으로 ‘벌레’ 또는 ‘해

충’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곤충에 대

한 이미지와 선호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곤충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곤충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한 설문지

는 2개의 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

점=전혀 아니다 ↔ 5점=매우 그렇다). 분석 결과

(Table 5), 곤충에 대한 선호도는 사전 3.35점에서 사

후에 3.96점으로 0.61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다(p<0.05). 

이처럼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결과는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곤충에 대한 태도

와 선호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특히 참여대상자를 무작위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5. 만족도 

치유농업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활동을 마친 후, 지

금까지 참여한 활동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설문

지를 작성하였다. 만족도는 경험을 평가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Lee, 2007), 이용자의 재구매나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도와 재참여 의도, 다른 사람에게 구전 의도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Table 6), 총만족도는 4.17점이며, 전반

적 만족도는 4.44점, 재참여 의도는 4.36점, 추천 의

도는 3.72점으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으로 전반적인 만

족도와 재참여 의도는 높은 데 비해 친구에게 추천하

는 의도가 평균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응답자

가 자신의 친구들은 살아 있는 곤충을 자신만큼 소중

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거나, 

혹시라도 친구들이 곤충을 싫어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 

또는 내가 곤충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

지기를 꺼리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곤충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아직까지 

부정적인 면이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

적인 교육과 노출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곤충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곤충기

(bug period)를 거치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전의 아동

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Wilson, 1994). 

추후 검사에서 측정한 만족도에서는 총만족도가 

4.40점이며, 전반적 만족도는 4.50점, 재참여 의도 

4.55점, 추천 의도 4.14점으로 사후에 측정한 만족도

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심리학 용어 중 

하나인 무드셀라 증후군(Moodcela snydrom)을 근거

로 설명하자면,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 좋은 기억만 남

기려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향후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

램에 대한 긍정적인 구전 행위나 재참여 의도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Category Mean Mean difference Standard deviation t
(**p<0.05)

Pre-test 8.04
0.85

1.9900
-2.791**

Post-test 8.89 1.6012

Table 4. Pre- and post-test comparisons based on paired samples T-test for life satisfaction scores 

Category Mean Mean difference Standard deviation t
(**p<0.05)

Pre-test 3.35
0.61

1.5478
-2.826**

Post-test 3.96 1.2331

Table 5. Pre- and post-test comparisons based on paired samples T-test for insect-preference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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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누에나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치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활동이 종료된 시점에

서 1개월 뒤에도 프로그램의 치유 효과성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돌봐야 하는 

곤충인 ‘누에’에게 매일 먹이로 뽕잎을 넣어주고 청소

도 해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도록 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곤충을 더 잘 돌보는 방법에 대해 배

우며, 곤충이 변태 과정을 보며 호기심을 갖게 된다. 

특히 함께한 친구들과의 탐구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

과 협동과 배려에 대해 적극 논의해 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참여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낮아졌고, 1개월 뒤에도 낮은 상태를 유

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삶의 만족도 또한 사전 

점수보다 사후와 추후 검사에서 평균값이 높아져 곤충

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의 효과와 치유 효과가 유

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누에를 이용한 곤충치유프로그램이 아동들에게 치유

적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구명한 결과이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필연적인 요

소라 할지라도, 청소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

지 않도록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단순히 자연을 접하는 것보다는 자연을 직접 체험

할 수 있을 때 치유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곤

충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여 

일반인까지 대상자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업·농촌의 생명 자원인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구명함으로써, 곤충산업 시장의 활성화뿐 아니라 농촌

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다양한 대상자별로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

램의 개발과 현장 적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의 지속성 평가와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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